눈 관련 도구

　튼튼해 보이는 이 톱은 도카마치의 문화유산 중 하나입니다. 어디에 사용하는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무를 자르거나 거대한 참치를 해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눈 처리용 톱입니다!

　도카마치에는 습기를 머금은 눈이 많이 내리며, 연평균 적설량이 2m에 달합니다. 때로는 하룻밤 사이에 50cm 이상 눈이 쌓이기도 합니다. 습기를 머금은 눈은 매우 무거워서 압축되면 1m3당 무게가 500kg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눈은 떨어지는 타이밍이 좋지 않은 경우 건물을 무너뜨리거나 사람을 덮칠 수 있기 때문에 지붕이나 높은 곳에 쌓인 눈을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에 쌓인 부드러운 눈은 삽으로 밀어낼 수 있지만, 아래쪽 압축된 눈은 얼음처럼 단단해져 있습니다. 이때 유용한 것이 바로 눈 처리용 톱입니다. 주민들은 이 톱을 사용해 단단하게 굳은 눈덩어리를 잘라내 제거합니다.

　도카마치 사람들은 수세기에 걸쳐 눈 처리용 톱을 사용해 왔습니다. 이는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지역의 지혜 중 하나이며, 지금도 설국 생활에 빼놓을 수 없는 도구입니다.

헤기소바
　헤기소바를 알고 계신가요? 이는 도카마치시와 그 주변 지역의 명물요리로, 일본음식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이미 알고 계실지도 모르지만 차가운 소바의 한 종류입니다.

　일본의 다른 지역에서 소바는 밀가루와 메밀가루를 섞어 만듭니다. 이때 밀가루의 글루텐이 결합재 역할을 해 면이 잘 뭉쳐지게 됩니다. 하지만 도카마치 지역에서는 밀 재배가 잘되지 않았기 때문에 1800년대 초반에 한 독창적인 요리사가 다른 재료를 결합재로 사용해보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청각채라는 해조류입니다.

　청각채는 전통적인 직물에 사용되는데, 실을 부드럽고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기계식 직조기가 등장하기 전에는 도카마치의 거의 모든 가정에서 직물을 짰기 때문에 청각채는 가까운 곳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였습니다. 헤기소바의 이름과 담는 법도 직물과 관련이 있는데, 면을 실타래처럼 꼬아 헤기라고 불리는 방직용 상자에 올려 내는 방식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먹는 방법:
1. 타래 모양으로 놓인 면을 하나 집습니다.
2. 양념을 넣기 전에 면을 소바장국에 찍어 먹습니다.
3. 다음으로 소바장국에 파를 넣고, 겨자를 다음 면 타래에 직접 묻혀서 먹습니다.
4. 배가 부를 때까지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쓰케나와 니이나 
　겨울에 도카마치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설국 특유의 가정식을 맛볼 기회가 있습니다! ‘쓰케나’는 가을에 수확한 식재료를 겨우내 저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요리입니다.

　도카마치 지역의 많은 가정에서는 순무와 비슷한 잎채소인 노자와나를 재배합니다. 쓰케나는 노자와나를 소금에 절여 수분을 제거하고, 부패를 일으키는 잡균의 번식을 억제하여 유산발효시킨 것입니다. 겨울 동안 이 소금에 절인 잎채소는 밥반찬이나 간식으로 먹습니다. 봄이 가까워지면 쓰케나는 발효가 더 진행되어 신맛이 강해지지만, 이는 부패가 아닙니다. 노자와나는 니이나라는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됩니다! 니이나는 소금기를 씻어내 조림요리에 활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신선한 채소가 나오는 계절이 올 때까지 식탁에 녹색채소를 계속 올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짠 음식은 고혈압 등 건강문제를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임음식이 설국에서 사람들이 생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겨울에는 염분이 체온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고, 니이나에 포함된 당분과 유산이 면역력을 높인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다음에 도카마치를 방문하실 때는 쓰케나와 니이나를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눈놀이로 지친 배를 든든하게 채워줄 소박하고 따뜻한 가정식입니다!

마쓰오 신사
　마쓰오 신사에서는 매년 5월 8일, 남자아이의 성장을 축하하는 의식이 거행됩니다. 이 의식은 ‘나나쓰마이리’라고 불리며, 도카마치 지역에서 수백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전통행사입니다.

　세는나이로 7살이 된 지역 소년들은 마쓰오 산 기슭 이누부시 마을에서 산 정상에 있는 신사까지 산길을 걸어 올라갑니다. 산길은 해발 360m, 약 3km에 이르는 길이며, 아직 눈이 남아 있는 구간도 있어 어린 소년들에게는 쉽지 않은 등산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지역 주민들이 모두 힘을 모아 이 소년들을 돕습니다. 신사에서 기도와 의식을 마친 후, 모두 다시 산을 내려와 소년들의 가족이 그들의 영예를 기리며 축하를 합니다.

　이 의식을 보는 것은 설국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지만, 의식이 없는 날도 산에 오를 가치는 충분합니다. 신사는 니가타현에서 가장 오래된 초가지붕의 목조 건축물 중 하나로, 국가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진코로
　행운을 나타내는 이 물건 정말 귀엽지 않나요? 이것은 ‘진코로’라고 불리는 쌀가루로 만든 인형으로, 전통적으로 스와초의 한겨울 ‘세키이치(매년 1월에 열리는 시장)’에서 행운을 가져다주는 상징물로 판매됩니다. 십이지 동물이나 꽃 등 행운을 상징하거나 겨울을 떠올리게 하는 것을 모티프로 한 작품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진코로의 정확한 기원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적어도 140년 전부터 한겨울 시장의 일부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눈이 내리는 시기에 현지 사람들이 부수입을 얻기 위해 판매하던 수공예품 중 하나로, 특히 어린이들에게 주는 선물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쌀가루가 마르면 진코로에 금이 가게 되는데, 금이 많이 갈수록 그 해의 운세가 좋다고 여겨집니다!

　현지 주민들이 아침부터 줄을 서서 인기 있는 진코로를 사기 때문에 관광객들도 일찍 나서서 구매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